
구 기나 사프란주 제조 본점: 고테에 창고 

 

 구 기나 사프란주 제조 본점의 부지 내에는 

‘고테에(鏝絵)’라고 불리는 정교한 회반죽 부조가 장식된 

창고가 2 채 있습니다. 고테에는 19 세기 중반에 널리 

퍼진 기법입니다. 전통적인 미장용 흙손을 사용하여 

장인은 축축한 회반죽을 여러 겹으로 덧바르고 다 마르면 

채색할 수 있는 입체적인 모양으로 조각합니다. 이곳에 

남아 있는 고테에는, 당시 이 양조장에 자주 방문하던 

현지 미장 장인인 가와카미 이키치에 의해 제작된 

것입니다. 

 

 창고 모두 국가 등록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의상 창고(이쇼구라) 

  의상 창고(이쇼구라)는 구 기나 사프란주 제조 본점의 부지 내에 있는 두 채의 

장식적인 창고 중 가장 먼저 지어진 것입니다. 1916 년에 다양한 가정용품을 수납하기 

위한 창고로 건설되었습니다. 2 층 구조의 창고에는 당시로서는 고가의 수입품이었던 

강판 사이딩(금속으로 만들어진 외벽 패널재)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창문 셔터에는 새, 

물고기, 그리고 신화에 등장하는 거북이 같은 생물이 파도 위에서 춤추는 모습을 표현한 

고테에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또한, 창업자인 니타로의 유쾌한 발상이 넘치는 예술적 

정신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서 창고 토대에 있는 돌 타일이 있습니다. 통기용으로 

슬라이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문을 열고 닫기 위한 손잡이는 이 양조장에서 

만들어진 사프란주에 착안해 유리병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테에 창고(고테에구라) 

 이 2 층 구조의 창고는 회반죽으로 만들어진 부조 

세공인 고테에를 주로 전시하기 위해 1926 년에 

지어졌습니다. 지붕의 처마 밑에 요시자와 가문의 문양을 

가운데에 두고 쌍용이 그려져 있으며, 계절 화초로 

장식된 간지 중 9 마리의 동물이 그려진 문, 봉황과 기린 

등 신화에 등장하는 생물이 그려진 4 장의 문, 그리고 

행운과 상업 번창의 신인 에비스와 다이코쿠텐이 그려진 

한 쌍의 여닫이문, 장수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학과 

거북이가 그려진 한 쌍의 미닫이문 등 모두 18 점의 

고테에가 이 창고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전역의 미장 업자들로부터는 ‘일본 최고의 고테에’라고 칭송받고 

있습니다. 

 

  창업자인 요시자와 니타로가 창고의 장식을 의뢰할 때 비용을 아끼지 않은 것은, 이 

작품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어 사업 번창을 위한 홍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고테에는 색이 선명하고 약동감이 있으며, 그려진 생물 중에는 

생생함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유리로 된 눈이 박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창고 자체는 

윗부분이 흰색 회반죽, 아랫부분이 검은 평기와로 되어 있으며, 줄눈에 회반죽을 

반원형으로 쌓아 올린 벽으로 화재 방지를 목적으로 한 창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양식입니다. 이 두껍고 둥근 흰 줄눈이 해삼을 닮았다고 하여 이 건축 양식은 ‘해삼 

벽’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고테에 릴리프가 창고 벽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구성이 되었습니다. 작품을 고려하여 창고의 건축 사양도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내부 기둥은 고테에를 방해하지 않도록 배치되어 있으며, 

보통은 닫혀 있는 문도 작품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고테에 창고에서는 열린 채로 

있습니다. 지역에서 전해지는 말로는, 이 문이 닫힌 것은 제 2 차 세계대전 중 공습 때, 



가족이 일시적으로 대피하기 전에 고테에를 보호하려고 했던 때 단 한 번 뿐이었다고 

전해집니다. 

 현재, 고테에 창고의 내부는 구 기나 사프란주 제조 본점과 요시자와 가문의 역사를 

소개하는 전시 공간으로 단장되어 있습니다. 창고 내부는 자유롭게 견학할 수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가이드가 진행하는 양조장 투어도 실시하고 있어 더 자세한 해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입장은 무료입니다. 일본어 이외의 가이드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